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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으면생기는여러가지것들

“금연 스토리”
메디칼업저버김형석기자
글/인터뷰 현지현 기자 사진 이원근(SEOUL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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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마지막날. 25°C의햇살뜨거운오후2시. 금연

에 성공했다는 김형석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으로향했다.

회관뒤편도마뱀구조물뒤에서그는환하게본기자

를맞았다. 답답한커피숍에앉아인터뷰를하기엔너무

도화창한날씨라야외인터뷰를하기로했다. 

일회용커피를앞에두고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메디

칼업저버신문사의김형석사진기자와마주했다. 

“고등학교때담배피는친구들이없어서담배는좀늦

게시작한편이에요. 대학에떨어진뒤아르바이트를하

며담배를피우기시작했죠. 보통하루 15개비이상, 술

을 마시면 1갑 이상을 피웠습니다.”라고 자신의 흡연경

력을밝혔다. 흡연 16년차의베테랑(?) 애연가였던것이

다. 그렇다고담배를끊으려는노력을하지않았던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담배만 5보루, 그러니까 50갑 정도를

내다버렸지만끊을수없었던담배였다. 

의지가 강한 김 기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금연결심은

여지없이무너졌다. 매년일본으로스키를다니는데“설

원에서 피우는 담배 한 모금의 맛을 잊을 수 없어서”라

는핑계가따랐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말, 다시금 금연결심을 했다. 김

기자의 경우 담배를 피우게 되면 물대신 음료를 마시게

되는데그렇게쓰는돈이너무아깝다는생각이들었고,

체력은 물론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의금연클리닉을찾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금연클

리닉에 등록해 체내 일산화탄소 검사와 금연교육 및 상

담을받고금단증상을완화시켜주는금연패치를받았습

니다. 그리고바로금연을시작했죠. 그날이 1월 12일이

니까 벌써 3개월이 넘어서고 있네요. 담배를 끊으려고

좋아하던술도두달간멀리했죠. 지금은피우고싶은생

각조차 들지 않아요.”또 패치를 교체할 때마다 사용한

패치를 스탠드에 붙여놓기도 했다. 조금은 장난스러운

시작이었지만 3개월 동안 빈

틈없이 빼곡하게 붙여있는 스

탠드의패치를보며의지를다

지기도했다. 

“금연 효과를 금세 느꼈어

요. 자주 조깅을 하지만 금연

을 한 뒤 평소보다 빠르게 달

렸는데도숨이차는느낌이없

더라고요. 또 가래가 많아 보

름정도고생을했는데싹사라

졌습니다.”김기자의얼굴이 연신즐거운표정으로금

연의효과에대해얘기했다. 

3개월간의금연성공으로자신감을얻은김기자는애

연가들에게하고싶은얘기가있다고했다. 

“담배는 사실 대인관계에 많은 도움이 돼요. 담배를

피우며동료들과얘기를많이하게되니까요. 또스트레

스가많이완화되는느낌도있죠. 그렇지만담배를피우

게 되면 냄새가 배어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쾌감

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금연의 좋은 점을 하나

더얘기하자면여윳돈이생긴다는거예요. 하루한갑을

피우던사람이끊게되면한달이면적어도 7만원정도

의용돈이남게되는거죠. 그것말고도담배는각종성

인병의 위험인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

난16년간담배를피웠지만, 장기적으로볼때결코도움

이안된다는걸이제깨닫게되었습니다. 금연에도전해

보세요.”

담배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기는 쉽지만, 끊는 것은 몇

배의고통이따르기때문이다. “그동안부모님과의약속

을지키지못한것이많아죄송한마음이었는데, 금연으

로 한 가지 약속은 지킬 수 있어 기쁘다.”는 김형석 기

자. 어려운결심을행동으로옮겨금연에성공한그에게

박수를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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